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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시와 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인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의 한 부분인 주민

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디지

털 사회적 참여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기부 및 봉사활동 참여는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경제적 참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활동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

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관계적 참여의 경우, 주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기존 사회적 관

계 유지는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학습

능력과 적응능력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

으로는 디지털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치적 무관심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주민참여형 디지털 사회혁

신 사업 추진, 양질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디지털 공동체의 구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참여,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참여

Ⅰ. 서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

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교육, 보건,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삶의 만족, 웰빙,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디지털 정보기술(IT)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랑구의 주민

예산참여사업 비대면투표, 광산구의 온라인 복지 프로그램, 강남구의 비대면 민원결제시스템, 부

산시의 시민계획단 비대면 화상 토론 등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참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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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을 발

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시민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 배달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며, 재택근무와 사이버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

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시민들은 디지털 전환추세에 부응하여 스마트 기기 등 인터넷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

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은 시민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은 시민들의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웰빙

은 정보기술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만족도(Floridi, 2014a)를 의미하

는데, 디지털 웰빙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중 

정보를 탐색･선택･처리하고 평가하는 정보기술,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 협력을 하는 소통기술, 사

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적 기술은 사회경제적 이

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Van Dijk, 2005), 이는 인터넷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참여기술의 일종인 인터넷은 주민들의 웰빙을 높이기 위한 활동시간을 증가시킨

다. Kraut et al.(2002)에 의하면, 인터넷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의 면대면 소통을 증

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를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은 시간절약과 시간사용 패턴을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소통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면서 사회적 불공정성을 제거하지 못 하고 

새로운 계층간 적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 접근

기회와 정보기술 활용기회가 감소하면서 부 창출기회 축소 및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

터넷은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성희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Smith et al., 

2008). 게다가 온라인 소통과 SNS는 면대면 상호작용의 수준이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삶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elliwell and Huang, 2013). 즉, 인터넷은 디지털 

불평등을 초래하고(Hargittai, 2010; Robinson, DiMaggio, and Hargittai, 2003), 디지털 불평등은 사

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 사용능력은 디지털 참여기제로서 디지털 불평등과 정보격차의 원인이 되어 시민

들의 주관적 웰빙, 즉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에 차이가 유발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결정할 수 있

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사용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참여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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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인 인터넷 기반 참여, 즉 디지털 참여가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이자 디지털 웰빙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

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보격차의 개념과 유형

최근 코로나 19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디지털 

능력 또는 정보격차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터넷 접근의 불

평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접근과 사용, 편익적 결과 간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Hilbert, 

2016). 정보격차의 개념은 복잡하고 진화하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보격차를 3가지 수

준의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1차 수준의 정보격차는 인터넷 접근

성(Van Dijk, 2005; Van Deursen and van Dijk, 2009), 2차 수준의 정보격차는 인터넷 기술 또는 역

량, 사용의 차이(Hargittai, 2002; Selwyn, 2004), 3차 수준의 정보격차는 결과 또는 생산의 불평등

성(Wei et al., 2011)으로 구분한다. 

1차 수준의 정보격차는 인터넷 접근의 활용가능성이나 사용빈도와 관련되는데, 이는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축소된다. 2차 수준의 정보격차는 기교와 경험의 차이를 의미하며(Hargittai, 2002), 

주로 인터넷 사용, 디지털 리터러시(Erstad, 2008), 디지털 역량(Calvani et al., 2012), 인터넷과 컴

퓨터 기술(Zhong, 2011),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태도(Mesh and Talmud, 2011), 디지털 사용

(DiMaggio et al., 2004)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보격차는 2차 수준의 정보격차로

서, 주로 정보기술의 접근성 및 활용과 관련된 행위자간 차이(OECD, 2001)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데, DiMaggio and Hargittai(2001)는 정보격차를 디지털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정보격차의 유형을 설비, 사용의 자율성, 기량, 사회적 지지, 인터넷 사용 목

적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Mossberger, Tolbert, and Stansbury(2003)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접근

성 격차, 기량 격차, 경제적 기회 격차, 민주주의 격차 등으로 구분하며, van Dijk and Hacker(2003)

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정보적 기량, 도구적 기량, 전략적 기량으로 구분한다. 

2.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으로서 디지털 참여의 개념과 유형

1) 디지털 참여의 개념

참여(participation)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회적 포용과 시민성을 이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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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Mertens and Servaes, 2011). 시민참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광의적으로 공공관심에 관

한 이슈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Adler & Goggin, 2005:240–
241). 참여는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참여가 개인간 신뢰, 직업적 성공, 삶

의 만족,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 H. Gottlieb & Gillespie, 2008; Thoits 

& Hewitt, 2001).

Carpentier(2011)는 참여의 개념을 최소참여와 최대참여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최소참여

는 대표성과 권력의 분산을 이끄는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역할을 의미한다. 반면에 최대참

여는 선거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 즉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참여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정

치적 참여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사회의 경제･정치･문화 

등 여러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ler & 

Goggin(2005)의 참여개념을 기반으로 참여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디지털 참여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관심에 관한 이슈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로 규정한다.

2) 디지털 참여의 유형

디지털 참여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Johnson(2008)은 인터넷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디지털 참여의 유형을 소통, 정보, 오락, 상업, 기술 활용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행태에 

따라 디지털 참여의 유형도 다양한데,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Livingstone and Helsper, 2007), 창의

적 활동과 공유(Hargittai and Walejko, 2008), 공동체 및 사회 네트워크(OFCOM, 2008), 엔터테인

먼트 활동(Johnsson-Smaragdi, 2001), 온라인 쇼핑(Barnes et al., 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dler & Goggin(2005)의 참여개념과 Johnson(2008)의 인터넷 활용 유형을 기반으로 디지털 

참여를 디지털 사회적 참여, 디지털 경제적 참여, 디지털 관계적 참여로 구분한다. 

첫째, 디지털 사회적 참여이다. 사회적 참여는 주로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는 정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나 결과를 가진 활동으로 규정된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7). 정치참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선거참여 뿐만 아니라 비일상적인 정치참여, 비정

치적 활동(자원봉사 등) 등으로 확대되었다(Theocharis & van Deth, 2018). 디지털 사회적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바일 주민참여나 전자청원 등 온라인 참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참여(online participation)는 특정 시민들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목적에 의해 유도되는 인터넷 콘텐

츠의 창출 및 공유활동으로 규정되며(Lutz, Hoffmann, & Meckel, 2014), 시민의 정치의식, 태도 결

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Calenda & Meijer, 2009). Gibson and Cantijoch(2013)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 참여행위를 행위양식에 따라 투표, 정당 캠페인 활동, 항의활동, 정기적인 접촉, 공동체적 행

위, 소비주의, 뉴스관심, 토의, 표현 양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적 참여가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약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강화시킬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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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데(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일부 긍정론자들은 인터넷

이 시민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De Vreese, 2007; Wellman et al., 2001). 이는 인터넷이 시

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Bimber, 2001; Boulianne, 2009). 반면에 일부 부정론자들은 인터넷이 비활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Krueger, 2002),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킬

지라도(Bimber, 1999; Norris, 2001), 참여성향이 강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의 

행동유도성(affordances)에서 불균등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참여격차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Norris, 2001). 

둘째, 디지털 경제적 참여이다. 이전 연구들은 여러 유형의 온라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디지털 경제적 참여, 즉 온라인 경제활동의 역동성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구직과 취업 등 디지털 경

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디지털 경제적 참여활동에 적용될 때 인터

넷은 특수한 자원이 되며(Liao, Kickul, & Ma, 2009), 해당 활동에 광고 및 마켓팅, 온라인 할인, 도

소매 서비스, 시장 연구, 구매 및 조달 등이 포함된다(Trainor et al., 2010). 

인터넷은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시장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Teo & Choo, 2001), 시민과 경제행위자들 간 관계를 심화(White & Daniel, 2004), 시

민의 마켓팅 역량을 발전(Prasad et al., 2001)시키며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경제활

동 참여자들의 성과를 높인다(Gibbs & Kraemer, 2004). 이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88%가 각종 대면 

해외마케팅 사업들을 화상상담서비스로의 전환, 기업의 81%가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 이용을 선

호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경제적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헬

스케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Schwab, 2016). 

최근에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개념이 개인과 인터넷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과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ies)과 같은 다측면적 개념

으로 대체되고 있다(Guerrieri and Bentivegna, 2011). 이는 디지털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연속선에 있음을 의미한다(Barzilai-Nahon, 2006). 즉, 디지털 경제적 참여는 시민들의 참여역량의 

격차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창의적, 참여적 인터넷 사용형태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적 참여 분야에서 2차 수준의 정보격차(Hargittai, 2002), 사

용격차(Van Dijk, 2006), 참여격차(Hoffmann, Lutz, & Meckel, 2015)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저

소득과 저학력층, 고령층들이 온라인에 상대적으로 덜 접속하는 모습을 보인다(Hargittai, 2002; 

Van Dijk, 2006).

셋째, 디지털 관계적 참여이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의 강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SNS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ilson et al., 2012).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을 유지하거나 구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Szabo, Allen, 

Stephens, & Alpass, 2018). 인터넷은 소통도구로서 시민들 간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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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Manago et al.(2012)에 의하면, SNS의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

지, 공동체 의식, 웰빙 등을 증가시킨다. 인터넷 사용은 기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켜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Valkenburg and Peter, 2007a), 온라인 소통은 친구들과의 친근감

을 촉진시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alkenburg & Peter, 2007b). 처음에는 인터넷이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에 사용되지만 점점 기존 관계를 발전시키는 플랫폼으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alkenburg and Peter, 2009; Kraut et al., 2002).

 반면 일부 연구들은 인터넷이 사회적 삶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의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면서 개인들이 대면 상호작용에 투입할 시간을 감

소시키기 때문이다(Valkenburg and Peter, 2009; Sabatini and Sarracino, 2017). Kraut et al.(1998)

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가족간 소통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성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디지털 참여의 결과로서 주관적 웰빙과 촉매요인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1)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

디지털 참여는 시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디지털 웰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은 정보기술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만

족도를 의미한다(Floridi, 2014a).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확산은 시민들의 인적, 사회적 관계를 변

화시키므로, 이러한 정보환경은 주관적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들이 인식하는 웰빙으로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며(Gasper, 2005), 고

대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hedonism)에 뿌리를 두고 Bentham의 공리주의와 최근 행복심리학

(hedonic psychology)의 영향을 받았다(Kahneman et al., 1999).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쾌락주의적 관점과 행복적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쾌락주

의적(hedonic)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쾌락과 삶의 

만족도를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면서(Kahneman, Diener, & Schwarz, 1999), 부정적 기분 

또는 정신적 질병의 부재상태를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한다(Ryan & Deci, 2001). 반면에 행복적

(eudaimonic) 관점에서 주관적 웰빙은 부정적 요인, 예를 들어 고통의 부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의 출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Keyes & Shapiro, 2004), 시민들은 정신적 건강문제로 괴로움을 겪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지라

도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2) 디지털 참여의 촉매요인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성별, 인종, 교육수준, 생애주기 등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여러 연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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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을지라도, 정보격차만으로 불평등한 인터넷 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디지털 정보시

대에는 수많은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정보를 식별하는 역량이 정보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에 정보격차의 완화 또는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중시되고 

있다. Mossberger et al.(2003)은 기술적 역량(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량)과 

정보리터러시(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를 모두 강조하면서 정보기술 기

량을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knowledge)과 기량(skills)으로 간주한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ies)의 개념은 다양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사람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능과 운영에 기반을 둔다(Lankshear & Knobel, 2008). Johnson(2008)

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기능적인 인터넷 리터러시로 간주하여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로, Gilster(1997:220)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정보를 탐색･관리･
편집하며, 온라인 정보와 소통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술과 디지털 자원, 도구, 서비스를 

적절하게 사용･평가하며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Carvin(2000)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량으로 정보격차를 분류하였는데, 리터러시의 유형을 기초 

리터러시(읽고 쓰는 능력), 기능적 리터러시(기초리터러시를 일상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직업

적 리터러시(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량), 기술적 리터러시(기술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리터러시(정보자원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적응적 리터러시(새로운 기량

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리터러시(Zurkowski, 

1974), 컴퓨터 리터러시(Tsai, 2002), 인터넷 리터러시(Harrison, 2017), 미디어 리터러시(Christ and 

Potter, 1998), 멀티형 리터러시(Heydon, 2007) 등 여러 측면으로 구성된다(Grusczynska and 

Pountney, 2013).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참여와 주

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

구는 디지털 참여를 토대로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 디지털 참여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첫째, 디지털 참여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 김이수(2015)는 정보격차의 개념

과 유형, 원인을 고찰하고, 제2수준의 정보격차인 사용역량의 격차 개념을 활용하여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송효진(2010)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치참여 경험과 태도 등

을 살펴보고, 전자정부 사이트가 정치참여 도구 및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정우열(2001)은 인터넷 참여와 공공대응성의 개념, 시민참여와 공공대응성의 관

계, 인터넷 참여와 공공대응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참여주체, 참여동기, 참여대상을 분석

하였다. 최예나(2015)는 IT 활용능력의 차이(정보격차)가 저소득층의 인터넷기반 참여활동에 미치

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경제적 소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황영호(2016)는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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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인터넷 기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손주

희･문유석(2020)은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

표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으로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지속적 

개발, 유권자 및 선거 운영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서우종･원욱연･홍진원

(2010)은 ‘SNS 웹 사이트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인터페이스 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감성 품질, 저

작환경 품질 등의 6개의 SNS 웹사이트 품질 영역들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 만족

이 지속적 사용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동완･박용순･이한

아름(2013)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몰입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4개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자기표현, 사회교류, 관계형성, 기분전환) 중에 관계형성을 제외한 3개의 동기가 몰입에, 

2개의 동기(자기표현, 사회교류)가 여가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분전환 동기는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김이수(2015)는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를 통해 마을정보센

터의 정보화교육장으로서의 활용여부, 마을정보센터의 친목도모용으로의 활용여부, 정보화마을

사업 목적이해, 정보화사업 참여열정, 주민자립의지,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주민들의 정보화마을

사업 이익분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셋째, 디지털 참여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은미･양소은(2017)은‘관계

망과 인터넷 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온라인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개인의 친사회적 태도, 

온라인 관계망, 인터넷 리터러시의 정도에 따라 오락콘텐츠 생산, 이타적 콘텐츠 생산, 정치콘텐

츠 생산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신뢰를 가진 청소년들이 오락

콘텐츠와 이타적 콘텐츠 생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온라인 관계망은 온라인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사회자본이며, 결속적 관계망은 모든 영역의 참여에, 교량적 관계망은 이타적 콘텐츠 및 정치콘텐

츠 생산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송지현･신수진(2020)은 ‘인터넷을 이

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e-헬스 리터러시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노인들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시간 미만이 54.9%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노

인의 e-헬스 리터러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별･질

병유형･주관적 건강상태가 노인들의 건강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

다. 이복자･명승환(2010)은 ‘노인의 인터넷활용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정보접근성이 80% 중후반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의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울산의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학습을 수강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

터넷활용의 ‘편의성’과 ‘실용성’를 측정한 결과,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매우 밀

접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거나 소셜미디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터넷 리터러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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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의 효과 등을 간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시, 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최근 인터넷 침투율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행태와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변화

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Loosen, 2002). 디지털 참여는 인터넷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격차은 디지털 불평등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사회경제

적 차이를 반영한다(Zillien & Hargittai, 2009).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능력의 차이는 

디지털 참여불평등(participation inequality)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격차의 원인이 

되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디지털 참여가 시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을, 독립변수로는 디지털 참여를, 조절변수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인

구사회학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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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및 측정지표, 측정방법, 측정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인 디지털 참여가 디지털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를 주관적 웰빙

으로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웰빙을 의미한다.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은 정보기술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며(Floridi, 2014a), 본 연구는 이를 반

영하기 위해 해당 측정지표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정부

의 사무처리의 주요 원칙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사무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2020년부터 ‘지역사회조사’에 ‘지

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항목을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정부 등이 지방정책을 수립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주관적 웰빙의 주요 요소인 삶의 만족

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디지털 참여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Adler & Goggin(2005)의 

참여개념을 기반으로 디지털 참여를‘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관심에 관한 이슈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행위’로 규정하였고, 기존 연구들(황영호, 2016; 최예나, 2015)을 토

대로 디지털 참여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관계적 참여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

로 보면, 디지털 사회적 참여의 측정지표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정책과정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나눔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온

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여론조사) 등을 사용하고, 디지털 경제적 참여의 측정지표로는 인터넷

을 활용한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소

득증대 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활동 참여 등을 활용하며, 디지털 관계적 참여의 측정지

표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참여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

고, 디지털 정보를 탐색･관리･편집하며, 온라인 정보와 소통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

술과 디지털 자원, 도구, 서비스를 적절하게 사용･평가･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Gilster, 

1997:220)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지표로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과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을 설정하였다. 이 때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은 디지

털 리터러시의 적극적 행태로서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 익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소극적 행태로 신기술과 신제품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변화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행태유형을 세분화

하는 경우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인 성별, 학력, 연령, 소득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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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독립
변수

디지털 
참여

사회적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① 전혀 그렇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기관으로의 정책과정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나눔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여론조사)

경제적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창업 및 마켓팅 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소득증대 활동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활동 참여

관계적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참여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참여

조절
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신 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

신 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

통제
변수

성별 1: 남성, 0:여성 더미

연령 1: 19세-29세 - 5: 60대 이상 척도

학력 1: 초졸 - 4: 대졸 척도

소득 1: 50만원 미만 – 11: 600만원 이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의‘디지털 정보격차 실태보고서’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

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주민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표본크기는 시 지역의 경우 6,404명, 군 지역의 경우 596명이다. 그리고 

해당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cs 2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조

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중심화

(centering)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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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 시(市) 지역: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참여(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관계적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 특성인 월평

균소득(t=3.5, P<.01)과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참여 중 정책과정 참여(t=3.3, P<.01), 기부․봉사활동 

참여(t=3.14, P<.01), 관계적 참여에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4.21, P<.01), 조절변수인 신

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t=12.95, P<.01)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 성별(t=-3.04, P<.01), 독립변수 중 경제적 참여인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t=-3.35, P<.01)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디지털 참여 요인과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

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중 성별(t=-3.00, 

P<.01), 월평균소득(t=3.46, P<.01),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참여 중 정책과정 참여(t=2.66, P<.01), 기

부․봉사활동 참여(t=2.77, P<.01), 경제적 참여 중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t=-3.89, P<.01), 관계적 참

여 중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4.18, P<.01),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t=12.61, 

P<.01)은 모두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에서는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이 높은 경우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t=2.12, P<.10)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부(-)의 영향이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이 높은 경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t=-2.53, P<.10)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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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 지역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주1: *p<0.10, **p<0.05, ***p<0.01

2) 군(郡) 지역의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참여(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관계적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 특성인 학력

변수　
모형1 모형2

B t B t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51 -3.04*** -0.051 -3.00*** 

연령 -0.002 -0.36 -0.001 -0.22 

학력 0.014 1.33 0.013 1.17 

월평균 소득 0.016 3.50*** 0.016 3.46*** 

독립
변수

디지털 참여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05 0.37 0.018 1.16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57 3.30*** 0.049 2.66***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57 3.14*** 0.053 2.77***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12 -0.75 -0.003 -0.19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45 -3.35*** -0.056 -3.89***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13 0.92 0.016 1.00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1 -0.72 -0.004 -0.31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1 -0.90 -0.01 -0.83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53 4.21*** 0.053 4.18***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09 -0.80 -0.011 -0.96 

조절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 0.155 12.95*** 0.153 12.61*** 

상호
작용항

디지털 참여
X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48 -2.53*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25 1.04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1 0.42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23 -1.00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4 2.12*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04 -0.20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29 -1.46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04 -0.28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14 -0.93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19 1.36 

(상수) 2.658*** 2.665***

R² .063 .066

adj-R² .06 .062

F값 변화량(유의확률) 25.48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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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97, P<.05),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참여 중 기부․봉사활동 참여(t=1.87, P<.10), 관계적 참여에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2.56, P<.05),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t=6.66, P<.01)

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사회적 참여인 온

라인 정치참여(t=-1.90, P<.10), 경제적 참여인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t=-2.22, P<.05), 관계적 참여

인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t=-1.86, P<.10)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2는 모형 1에 디지털 참여 요인과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2의 F값 변화량(△F=1.346)은 유효

하지 않아 군단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군 지역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B t B t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45 -0.80 -0.042 -0.74 

연령 -0.002 -0.08 -0.005 -0.24 

학력 0.071 1.97** 0.078 2.16** 

월평균 소득 -0.01 -0.64 -0.013 -0.86 

독립
변수

디지털 참여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24 -0.52 -0.013 -0.25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55 0.90 -0.034 -0.50 

기부, 봉사활동 참여 0.117 1.87* 0.177 2.61***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11 -1.90* -0.136 -2.20**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109 -2.22** -0.096 -1.77*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27 -0.51 0 -0.01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02 -0.06 -0.045 -0.90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5 1.18 0.078 1.74*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104 2.56** 0.092 2.23**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74 -1.86* -0.081 -2.03** 

조절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 0.258 6.66*** 0.286 6.22*** 

상호
작용항

디지털 참여
X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16 -0.26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181 2.30** 

기부, 봉사활동 참여 -0.125 -1.39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42 0.56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23 -0.35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62 -0.95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89 1.50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64 -1.18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22 0.47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49 1.10 

(상수) 2.833*** 2.821***

R² .153 .177

adj-R² .127 .133

F값 변화량(유의확률) 5.85*** 1.346

주1: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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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신 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 시(市) 지역의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참여(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관계적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 특성인 월평

균소득(t=3.65, P<.01),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참여 중 정책과정 참여(t=4.08, P<.01), 기부․봉사활동 

참여(t=2.57, P<.05), 관계적 참여에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3.91, P<.01), 조절변수인 신

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t=12.74, P<.01)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 성별(t=-2.93, P<.01), 독립변수 중 경제적 참여인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t=-3.51, P<.01)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디지털 참여 요인과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

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중 성별(t=-2.87, 

P<.01), 월평균소득(t=3.55, P<.01),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참여 중 정책과정 참여(t=2.45, P<.05), 기

부․봉사활동 참여(t=2.16, P<.05), 경제적 참여 중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t=-3.25, P<.01), 관계적 참

여 중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3.69, P<.01)와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

(t=12.77, P<.01)은 모두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항에서

는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이 높은 경우 정책과정 참여(t=3.13, P<.01)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이 강화되었다. 이에 비해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이 높은 경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t=-2.72, P<.01)와 온라인 정치참여(t=-1.74, P<.10)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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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 지역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조절효과

주1: *p<0.10, **p<0.05, ***p<0.01

2) 군(郡) 지역의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참여(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관계적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 특성인 학력

(t=2.12, P<.05), 독립변수에서 관계적 참여인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t=2.19, P<.05), 조절변

변수　
모형1 모형2

B t B t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49 -2.93*** -0.049 -2.87*** 

연령 -0.001 -0.12 0 -0.03 

학력 0.011 1.03 0.01 0.94 

월평균 소득 0.016 3.65*** 0.016 3.55*** 

독립
변수

디지털 
참여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04 -0.29 0.014 0.90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71 4.08*** 0.046 2.45**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47 2.57** 0.042 2.16**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07 -0.41 0.009 0.49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47 -3.51*** -0.046 -3.25***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19 1.32 0.014 0.87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12 -0.89 -0.01 -0.69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08 -0.73 -0.01 -0.80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49 3.91*** 0.047 3.69***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04 -0.34 -0.003 -0.28 

조절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신 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 0.182 12.74*** 0.184 12.77*** 

상호
작용항

디지털 
참여
X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61 -2.72***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88 3.13***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11 0.39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45 -1.74*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07 -0.32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21 0.87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12 -0.53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08 0.42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03 -0.15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1 0.62 

(상수) 2.655*** 2.661***

R² .062 .065

adj-R² .059 .061

F값 변화량(유의확률) 25.111***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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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t=4.47, P<.01)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사회적 참여인 온라인 정치참여(t=-1.73, P<.10), 경제적 참여인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t=-1.83, P<.10)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디지털 참여 요인과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

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2의 F값 변화량(△F=0.491)은 유효하

지 않아 군단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군 지역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신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B t B t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38 -0.66 -0.028 -0.49 

연령 -0.009 -0.40 -0.006 -0.26 

학력 0.079 2.12** 0.084 2.22** 

월평균 소득 -0.006 -0.38 -0.007 -0.45 

독립
변수

디지털 참여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05 0.11 -0.015 -0.29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54 0.86 0.026 0.37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96 1.50 0.121 1.67*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103 -1.73* -0.112 -1.76*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91 -1.83* -0.082 -1.42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25 -0.46 -0.004 -0.07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09 -0.19 -0.023 -0.43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43 1.00 0.055 1.17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92 2.19** 0.086 2.01**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39 -0.99 -0.037 -0.90 

조절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신 기술 및 제품 적응능력 0.216 4.47*** 0.232 4.00*** 

상호
작용항

디지털 참여
X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참여 0.051 0.63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0.067 0.63 

기부, 봉사활동 참여 -0.058 -0.53 

온라인 정치참여(투표, 서명 등) 0.074 0.70 

경제적 참여

취업 및 이직활동 참여 -0.031 -0.37 

창업 및 마케팅 활동 참여 -0.084 -0.89 

소득증대 활동 참여 0.043 0.52 

비용절감 구매활동 참여 -0.066 -0.91 

관계적 참여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0.006 -0.09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0.059 1.02 

(상수) 2.817*** 2.786***

R² .112 .121

adj-R² .085 .075

F값 변화량(유의확률) 4.091*** 0.491

주1: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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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적 함의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들 변

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에서 소득은 시 지역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학력은 군 지역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시 지역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시 지역에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경쟁에 노출되는 정도, 업무 강도가 높고 

문화적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 참여의 경우, 시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여

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 참여는 모든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온

라인 정치활동(투표, 서명 등) 참여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령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Correa,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Schradie, 2011; Zillien & Hargittai, 2009),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층이 많아 이들이 인터넷 투표나 서명에 익숙하지 않거나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제적 참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활동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

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구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봉, 근무

조건, 다양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이력서･지원내용 등을 관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취

업 및 이직활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취업전문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콘텐츠 등이 

주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산업이 출현하는 등 새로운 디지

털 환경과 새로운 산업구조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디지털 경제

활동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적 참여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4차산업 혁명 적응도가 세계 25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 외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태

에서 온라인 상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삶의 만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관계적 참여에서 인터넷을 통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는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

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군 지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민간 상호작용 강화는 시

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결과는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Lave and Wenger, 1991), 상대적으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폐쇄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경우

가 많아 군 지역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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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을 학습하는 능력과 이에 적응하는 능력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민들이 신기술 및 제품을 잘 학

습하고 이들을 잘 사용하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화된다면 주민들의 삶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

용하여 편리성 등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살펴보면, 시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만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

력과 적응능력이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시 지역주민들의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이 높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취업 및 이직 관

련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시 지역

주민들의 신기술 및 제품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면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취업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고 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 편리성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

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 지역주민들의 신기술 및 제품적응능력이 높은 경우, 인

터넷을 통한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에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확

대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신기술 및 제품적응능력이 높다면, 인터넷을 통해 정책과정(정책제

안, 건의 등)에 참여할 때 새로운 기능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시 지역주민들의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과 적응능력이 높을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이 많은 경우,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치활동(투표, 서명 등)이 활

발한 경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민들의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

과 적응능력이 높아지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인터넷상 의견을 표명하거나 온라인 정치활동(투

표, 서명 등)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웹 사이트의 콘텐츠와 관리능력의 취약점, 악성 

여론 선동에 대한 방지책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더 많이 체감하고, 정책의제를 둘러싼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최근 모바일 폰과 인터넷의 사용증가로 시민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은 

시민적 자원주의 모델에 근거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독특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Verba et al., 

1995). 인터넷은 자유롭게 접근가능한 공적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을 서로 연결하여 정보 공유 및 

집단적 행위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인터넷의 정보, 소통, 네트워킹 기능은 시민들

의 네트워크 참여비용을 낮추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유하는데 도움을 준

다. 반면에 Putnam(2000)은 인터넷이 시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오락

적 기능과 비인간적 본성은 시민들의 삶을 왜곡하고 시민활동과 사회적 결속을 훼손한다고 주장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정보격차의 원인이자 영향요인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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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주요한 가치인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도)과 주민의 디지털 참여의 관계 및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주민참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

과, 시 지역주민과 군 지역주민들의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으로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디지털 참여활

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디지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참여의 활성화이다. 분석결과, 인터넷을 통한 정책과정(정책제안, 건의 등) 참

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정

치참여와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융합되는 현상 증가, 조직 중심의 집단화된 정치참여에서 네트워

크로 연결된 개인들의 정치 참여로 변화, 정부 주도의 대의적 정치참여에서 시민주도의 직접적․자
발적 정치참여로 전환, 이질적 정치의식과 다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

주의와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의 출현 등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에게 2차 수준의 정보격차인 인터넷 사용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과다 참여 문

제, 대의제 훼손 가능성, 인기영합주의 문제, 참여의 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적인 인터넷 공론의 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사회의 활성화, 민주적 의

사 결집, 정치적 효능감 증진, 정치적 무관심층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

하여 주민들의 정책제안을 검토･숙의하고,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창원시는 ‘디지털 시정참여 통합플랫폼'을 설치하여 시민의 소

리, 시민청원 등 시민 소통 창구를 한 곳으로 모아 전자투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경제참여 활성화이다. 분석결과,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활동은 시와 군 지역

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

터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소상

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민간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을 위해 공

공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생산성 증대 및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

대, 분야별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소재파악 및 거래 편의성 제

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

전) 구축 등이 필요하다(기획재정부, 2020). 

셋째, 디지털 관계적 참여 활성화이다. 인터넷은 주민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면서 사회

적 네트워크나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 또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은 주민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의 대립과 충돌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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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석결과, 인터넷을 통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디지털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인터넷 사용자들 간 사회적 네

트워크 형성과 구성원들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함양,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 혁

신 등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이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을 학습하는 능

력과 이에 적응하는 능력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의 정책보다는 통합적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소외계

층 유형별･맞춤형 교육, 신기술 활용 디지털제작교육 강화(기술융합 미디어 제작교육, 신기술 교

육 전문인력 발굴･양성), 소외지역‧계층 방문교육,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제작･활용 교육 등이 중

요하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2020). 그리고 디지털 교육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속도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정보기술도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생애주기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

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고도하에 대비하여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개발

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기획재정부, 2020). 

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단년도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디지털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고찰하지 못

하였다. 둘째, 디지털 참여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디지

털 참여의 유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에는 자료 축적을 통해 시계열

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디지털 참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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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Kim, Lee Soo

Choi, Y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digital participation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s a part of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the Interne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ll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economic participation, employment and 

turnover activities through the Interne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ll local 

residents in cities and counties. In relational participation, maintaining the existing so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Internet of resi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ll 

local residents in the city and county region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revitalization of 

digital civil society,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politically indifferent groups, establishment of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 resident participation-type digital social innovation project,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quality data, establishment of digital community, establishment 

of online education platform.

Key Words: Digital Participation,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Citizen 

Participation


